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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술실력 자가진단테스트(학생용)
학년:      반:      이름: 
☞ 해당문항에만 체크하세요.

<시험>

01. 객관식 시험보다 주관식 시험 성적이 좋다. (   )
02. 주관식 문제를 봐도 당황하지 않는다. (   )
03. 주관식 서술형 문제의 경우 문제를 읽고 바로 논지를 파악할 수 있다. (   )
04. 주관식 시험에서 답안을 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. (   )
05. 써 놓은 답안을 꼼꼼히 읽고 여러 번 고치는 편이다. (   )
06. 영어나 수학보다 국어 성적이 더 좋은 편이다. (   )
<독서습관>

07. 지금까지 한 달에 한 권 이상 교과서와 참고서 외에 교양서적을 읽어 왔다. (   )
08. 교과서에 실린 고전의 경우 직접 원전을 구해 읽은 적이 있다. (   )
09.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써 왔다. (   )
10. 관심 있는 주제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독서 습관을 길러 왔다. (   )
11. 소위 명작의 경우 읽어 보지 않았더라도 내용과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편이다. (   )
12. 철학, 사상, 종교 등에 관심이 있다. (   )
<글쓰기>

    13. 일기를 쓰고 있다. (   )
    14. 글쓰기를 좋아하는 편이다. (   )
    15. 평소에 글은 원고지에 쓰는 편이다. (   )
16.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자신 있다. (   )
17. 시나 소설보다 논설문이나 설명문이 읽기 편하고 눈에 잘 들어온다. (   )
18. 지금까지 사교육으로 독서 관련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. (   )
19. 주위에서 글을 잘 쓴다는 평가를 들어 왔다. (   )
20. 평소에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. (   )
21. 글쓰기 전에 어떻게 글을 쓸지 구조를 먼저 생각한 다음 글쓰기를 시작하는 편이다. (   )
22. 글쓰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은 적이 있다. (   )
<평소 논술에 대한 관심도>

    23. 2008학년도 입시에서는 논술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. (   )
    24. 현재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정해져 있다. (   )
    25. 국내 유명 대학의 논술 시험에 대해 궁금하다. (   )
    26. 논술 시험이 생겨서 대학 가기가 유리해졌다고 생각한다. (   )
<신문. 방송 보기>
    27. 방송보다는 신문이 더 좋다. (   )
    28. 초등학생 때부터 어린이 신문을 읽어 왔다. (   )
    29. 신문을 꼼꼼히 읽는 편이다. (   )
    30. 신문이나 온라인 등의 독자 투고란이나 게시판에 글을 써 본 적이 있다. (   )
    31. 관심 있는 기사는 끝까지 읽는 편이다. (   )
    32. 기사나 칼럼을 쓴 사람이 “왜 이 글을 썼을까?”하고 생각해보는 편이다. (   )
    33. <<과학동아>>와 같은 학습에 도움되는 전문잡지를 한 권 이상 구독하고 있다. (   )
    34.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들은 스크랩하고 있다. (   )
    35. 한자가 나오는 신문 기사가 부담스럽지 않다. (   )
    36. 교육 등 나와 관계가 깊은 주제가 나오는 방송은 그것이 시사토론 프로라도 보는 편이다. (   )
    37. 좋은 다큐멘터리 프로일 경우 밤늦게라도 꼭 시청하는 편이다. (   )
    38. TV 방송 중에서는 EBS TV를 자주 본다. (   )
<인터넷과 대중문화>

    39.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본다. (   )
    40. 인터넷에서 하나 이상의 교육 사이트에 가입해 있다. (   )
    41.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자주 글을 쓰는 편이다. (   )
    42. 재미있는 영화보다는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좋다고 생각한다. (   )
    43.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있지 않다. (   )
    44. 인터넷에서 오락보다는 정보를 찾는다. (   )
    45.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뉴스 섹션이다. (   )
<토론과 실생활>

    46. 평소 친구들과 토론할 때 내 입장과 주장을 친구가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있는편이다. (   )
    47. 토론 시간이 좋다. (   )
    48. 수업 중 토론할 때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펼치는 편이다. (   )
    49. 토론할 때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난 후 내 의견을 개진한다. (   )
    50.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. (  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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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 결과 분석하기(교사용)
진단평가 점수계산은 ‘예’라고 답한 항목에만 1점을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. 등급별로 5점씩 차이가 나며 논술1등급에서 논술9등급까지 나뉩니다. 논술1등급은 총점이 45점 이상인 경우, 논술9등급은 총점이 10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. 교사들은 각 등급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지도 수준과 방향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학습수준은 최저등급의 학생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진행해나갑니다.
<논술1등급 : 45점 이상> 이 정도면 논술의 기초는 이미 닦인 상태이고 실력자에 속합니다. 이 등급에 속하는 학생들은 논술 모의고사에 바로 도전할 정도의 준비가 된 학습자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첨삭 지도를 받아도 될 것입니다.
<논술2등급 : 40점 이상> 이 등급의 경우 논술 영재급입니다. 지망 대학을 확실히 정해 놓고 그에 맞는 논술 학습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 학습자들은 논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논술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한 후 논술 모의고사와 첨삭 지도를 받으면 될 수준입니다.
<논술3등급 : 35점 이상> 논술 우등생 자질이 충분합니다. 논술과 글쓰기에 대한 기초는 이미 닦아 놓은 상태이고 다만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논술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술 기출문제를 풀되 온라인 정보를 중심으로 논술공부를 전개해나가면 도움이 됩니다.
<논술4등급 : 30점 이상> 논술 우등생이 될 잠재력이 보입니다. 논술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글쓰기 기초부터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.
이상의 등급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논술수준에 있어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 교사가 손쉽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독창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<논술5등급 : 25점 이상> 논술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모두 중간층에 해당됩니다. 다시 말해서 남들 정도의 관심과 실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. 하지만 남들보다 먼저 치고 나가려면 교과서와 내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. 

<논술6등급 : 20점 이상> 관심은 있지만 실력이 조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. 글쓰기 기초에 대한 관심을 요합니다.
<논술7등급 : 15점 이상> 글쓰기는 조금 해 보았지만 논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교사는 이 등급의 학습자에게 논술과 사고력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 난 후 글쓰기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. 사고력 훈련과 단어를 가지고 문장 만드는 훈련을 한 뒤 논술 글쓰기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<논술8등급 : 10점 이상>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. 체계적인 독서와 글쓰기 훈련을 거의 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일 겁니다. 일단 책 읽기 좋아하는 인간형으로 자신을 개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. 중학교 필독도서도 함께 읽기를 병행한다면 도움이 됩니다.
<논술9등급 : 10점 이하> 국어 실력도 약할뿐더러 독서와 글쓰기와도 담 쌓고 지낸 학생들입니다.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복습해서 문법과 어법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떼고 난 후 논술학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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